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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솔직한 민서의 서문’

 온새미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같은 반 친구 현경이가 세원이와 함께 독도 사랑을 실

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처음 본 것이 5월 초반이었다. 솔직

히 중간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공부는 안하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때는 이해

가 되지 않았다. 

 중간고사 후 독도교육주간 행사가 있다고 해서 회의실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그 행

사 자체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역사 선생님께서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그 증

거를 제출하는 과제를 내주셔서 어쩔 수 없이 뭐라도 해야 했다. 회의실에서 독도

사랑 부채와 책갈피를 만들었다. 책갈피를 꾸미기 위해 그림을 한참 그리고 있었는

데 현경이가 내 어깨를 두드리더니 “민서야 너 참 그림 잘 그린다. 사실 우리가 

온새미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웹툰을 그려 인터넷에 연재하자는 의견이 나

왔어. 관심 있으면 우리랑 함께 그림 그려보지 않을래?”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았고, 잘 그린다는(?) 칭찬도 꽤 들었던 나이지만 현경이의 제

안은 귀찮았다. 그런데 독도 웹툰을 그리면 독도사랑 실천 과제를 저절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기에 나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웹툰 그리기를 시작했고, 온새미로 

친구들과 내용을 구성하고 캐릭터 만들어 완성 시켰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독도사랑을 실천했다고 칭찬해주셨다. 온새미로 친구들과 함께 

만든 웹툰이 나의 웹툰 인생에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사실 사회문제에 관심 없이 

그림만 그리던 나에게 ‘의식’이라는 것이 생긴 것 같다.

 선생님께서 내가 그린 웹툰을 온새미로 활동에 반영해도 되냐고 물으셨을 때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온새미로 친구들이 없었으면 이런 웹툰을 그릴 생각은 

못했을 것이고 내용 대부분이 친구들과 상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웹툰 제목을 ‘함께’로 정했다. 웹툰 속의 등장인물처럼 한때 나는 온새

미로 친구들이 중간고사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의 매일 독도사랑 실천 행사에 몰두

하는 모습을 보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쓸

데없는 일이 아니었다. 독도에 관심이 없었던 내가 이렇게 독도 웹툰을 그리게 된 

것을 보면 말이다. 외로운 섬 독도는 누구 혼자서 지킬 수 없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한다.

 

이 웹툰을 보는 독자여!!1 함께 독도 사랑을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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